
전력 공급불안 심각하다
전문 운영인력 부족으로 … 월드컵 대비책 전무

전력부문 파업 노조원의 최종 복귀시한인 3월25일 09시가 지났으나 노조원의 2/3가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파

업이 장기화와 함께 전력 공급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파업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최대

한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간부직원 등 확보된 대체인력을 투입해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

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3조 3교대로 발전소에 투입해 안정 운영함으로써 충분한 전력예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력노조 파업이후 전력 수급추이

발전5사의 발전기 154기 중 정비 또는 기동 대기중인 18기를 제외한 136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중이다.

그러나 핵심인력의 부족으로 정비가 끝난 발전기가 기동 대기중이거나, 중간부하 발전기는 정지하지 않고

계속 가동하고 잇어 설비운전 및 안전 문제는 없으나, 경제급전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발전기 가동현황 (단위: 기, MW)

구 분
발전 5사 한수원 민간 누 계

기수 용 량 기수 용량 기 수 용량 기수 용량

가 스 74 9,818 - - 28 3,201 102 13,019
석 유 35 4,520 - - 46 138 81 4,658
유연탄 29 14,240 - - - - 29 14,240
무연탄 7 1,191 - - - - 7 1,191
원자력 - - 16 13,716 - - 16 13,716
수 력 9 2,300 27 534 105 1,041 141 3,875
합 계 154 32,069 43 14,250 179 4,380 376 50,699

발전소 운전에 투입된 인력은 대체인력을 포함해 총 1259명으로 정상가동시의 47%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중앙제어실 요원의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다.

아울러 정비분야 및 연료 구입 등 지원분야는 발전소 전 간부가 발전소 운전에 집중 배치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전력노조의 파업이 지속되고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6월 이후 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월드컵과

더불어 전력 성수기인 하절기에 접어들게 돼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파업 지속시 충분한 전력 공급이 곤란하



기 때문이다.

발전인력 투입현황 (단위: 명)

구 분
발 전소 운전

정 비 지 원 합 계
소 계 현 장 중앙제어

정상인원 2,694 1,434 1,260 1,666 2,594 6,954
현재투입 1,259 717 542 276 1,092 2,627
과 부 족 △1,435 △717 △718 △1,390 △1,502 △4,327
부족률 (%) 53.3 50 57 83.4 57.9 37.8

+ 정상인원은 4조 3교대 인원(조당 648명)이며, 현재는 3조 3교대(조당 418명) 원칙으로 투입

특히, 현재 대기 또는 정비중인 발전소를 전부 가동하지 않으면 적정 예비율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전력 수급전망 (단위: MW, %)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공급 능력
2001 43,673 44,464 42,817 46,895 48,699 49,438
2002 45,422 44,506 43,072 44,118 45,363 45,914

최대 수요
2001 39,672 38,366 36,605 38,383 43,125 42,391
2002 39,400 39,400 37,500 41,000 44,800 45,742

예비 전력
2001 4,001 6,098 6,212 8,512 5,574 7,047
2002 6,022 5,106 5,572 3,118 563 172

예비 율
2001 10.1 15.9 17.0 22.2 12.9 16.6
2002 15.3 13.0 14.9 7.6 1.3 0.4

+ 발전노조 파업 장기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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